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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young children’s social

experiences during COVID-19. In this study, social experiences are defined as

children’s social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s, their educational experiences, and

their daily life experiences in child care centers.

Methods: Participants include nine child care teachers and fifteen young childre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individual teachers,

interviews with young children, and small group storytelling activities with young

children.

Results: The main findings in exploring meanings and implications of childcare

consulting were as follows. First, childcare consulting was recognized as a process

of learning about changes through mutual relationships. Second, the different ways

to practice childcare consulting, the formation of the learning culture of an

organization to help experience collective intelligence, the process of finding various

solutions through mutual communication, and the improvement of childcare

teachers' professional capabilities while reflecting the current times and context

were all investigated.

Conclusion/Implications: Given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 importance of

childcare consulting, and the ways to establish its systems were discussed.

key words young children’s social experiences, COVID-19, qualitative research

Ⅰ. 서 론

World Health Organization(202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변화를 겪었고, 어린이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근 어린이집 내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어린이집의 휴원에 따른 긴급보육 이용률이 2월말 10%대였던 것이 5월말 72.7%,

7월에는 80%를 넘어섰다(보건복지부, 2020; 아시아경제, 2020.8.4.). 확진자가 급증하자 보건복지

부는 전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휴원 조치를 시행하며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외부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보육 활동 상황에서도 개별 놀이를 중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7권 제2호

30  

으로 구성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시작했다(보건복지부, 2020).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보육교사들은 근무 여건 악화, 감염병에 대한 최신 정보와 긴급

돌봄 시 영유아 보호와 교육에 관한 상세지침 부족,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 및 스트레스 증가 등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최예린, 2020; 최은영, 2020a).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의 교육과 보육을 위한 교사들의 지원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환경 변화에 민감한 영유아의 정서

적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육교사들은 방역 뿐 아니라 불안감을 느끼는 영유아와의 상호작

용에서 적절한 대응 방법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최예린, 2020).

이처럼 변화된 보육 환경에서 영유아는 사회적 경험에서 상당한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을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 측면에서의 경험, 보육환경에서

영유아의 교육 경험, 보육 환경에서 하루일과와 일상생활 등을 포함하는 영유아의 보육 관련 경

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에게 중요한 사회적 환경으로서 어린이집

생활을 통해서 영유아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와 규범을 배우고 익혀 건전한 사회성을 형성

할 수 있다(김상림, 2012). 사회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필수적인 것으로 유아가 일

생에 걸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등

사회적 적응을 해나가야 한다(양옥승, 2013; Kostelnik, Whiren, Soderman, Stein, & Gregory, 2017).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상호작용 제한, 접촉의 최소화, 가정 보육

및 퇴소 급증, 외부인과 외부 활동 통제 등이 어린이집의 일상이 되어 영유아의 다양한 상호작용

과 교류는 제한되었다(최예린, 2020).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가정 보육 및 격리 등의 조치가 영유아의 심리사회적・정서적 문제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최은영, 2020b; Chen et al., 2020; Crescentini et al., 2020; Saurabh &

Ranjan, 2020).

미국의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도 코로나19 상

황에서 영유아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대응에 대한 경험을 발표한 바 있다. 영유아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며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은경, 견주연, 하지민, 2015).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성인의 스트레스가 영유아의 심리정서적인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0). 성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경우 영아는 정서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고 유아는 자신이나 가족의 코로

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힐 수 있다. 즉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유아는 과도한 걱정이나

슬픔, 부정적인 식습관이나 수면 습관, 주의력과 집중력 저하 등을 경험할 수 있고, 이는 영유아

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육아정책연구소(2020)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 경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영유아는 달라진 환경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규칙적 생활의 변화로 인한 짜증과 무기력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영유아가 짜증과 답답함을 호소하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과 갈등 증가는 영유아

에게 슬픔과 죄책감 같은 부정적 정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휴원 조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가정 보육을 경험한 후 다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경우 영유아는 불안하고 낯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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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20).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사회적 및 정서적 경험에 대한 연구가 소수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 또는 정서적 경험 등에 국한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만을 의미하는 협의로서의 사회적 경험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 영유

아의 사회적 경험을 다루고자 한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물리적 환경 내에서 영유아의 경험이

어떠한지 이해하는 것은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문제 1.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있는 영유아가 어떠한 사회적 경험을 하

고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코로나19 보육현장에서의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 및 경기

도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9명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하였다. 또한 유아의 경우

교사 E가 만 3세 5명(남아 2명, 여아 3명)을 대상으로 소집단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진행하였고,

교사 C는 만 5세(남아 2명, 여아 3명) 5명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교사 B는 만

5세(여아 5명) 5명을 대상으로 소집단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총 3개의 어린이집에서

유아가 모집되어 개별인터뷰와 소집단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섭외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한 뒤 이 관계자가 수도권에 위치한 어린이집에게 이에 관해 전달하고 이 중 연구 참여 의사

가 있는 교사들을 모집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

한 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얻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코로나 상황이었으므

로 대면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참여자도 있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화상 또는 전

화를 활용한 비대면 면담에 한하여 참여자가 동의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에서 근무지역, 기관유형 등을 가능한 다양하게 표집하여 현장의 차이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경험들을 최대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영유

아의 연령도 다양하도록 하여 영유아들의 사회적 경험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에 따른 익명성(confidentiality)을 보장할 것임을 인지시키고 본 연구에서

는 그들의 이름 대신에 가명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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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질문

Ÿ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루일과 중 유아들의 일상생활은 어떠한가?

Ÿ 코로나19 발생 이후 유아들의 놀이는 어떠한가?

Ÿ 코로나19 발생 이후 유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Ÿ 코로나19 발생 이후 유아들의 상호작용이나 놀이 중에 코로나에 대해 언급하거나 코로나를 주제
로 한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Ÿ 코로나19 감염에 대하여 유아들은 어떻게 느끼나요?

Ÿ 코로나19 발생이후 유아들에게 코로나에 대해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Ÿ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루일과 진행은 어떠한가?

Ÿ 코로나19 이후 수업(활동) 진행방법 등은 어떠한가?

Ÿ 코로나19 발생이후 환경 구성은 어떠한가?

표 2. 반구조화 면담 질문

성별 연령 교사경력 최종학력 담당연령 기관유형 면담일자 면담장소

교사 A 여 42세 15년 대졸 4-5세 민간 2020/9/11 기관 쉼터

교사 B 여 26세 7년5개월 대졸 5세 민간 2020/9/17 비대면

교사 C 여 29세 7년6개월 대졸 4-5세 국공립 2020/8/28 교사실

교사 D 여 29세 7년 대졸 1세 직장 2020/9/17 비대면

교사 E 여 29세 4년 대졸 3세 직장 2020/8/6 교사실

교사 F 여 35세 10년 대졸 1세 직장 2020/8/27 교사실

교사 G 여 30세 6년7개월 대졸 1세 가정 2020/9/13 비대면

교사 H 여 46세 10년6개월 대졸 2세 가정 2020/9/17 비대면

교사 I 여 29세 9년 전문대졸 2세 가정 2020/9/16 비대면

표 1. 연구 참여자 배경

2.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보육교사와의 개별 면담, 유아와의 인터뷰 및 유아 소집단 이야

기 나누기 활동에서 이루어진 교사와 유아와의 대화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보육

환경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감정과 생각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유아 대상 인터뷰를 자료에 포함하

였다. 유아와의 개별 인터뷰와 소집단 이야기 나누기 활동은 보육실에서 진행되었다. 그 외에 코

로나 19 전후 보육계획안과 교실환경 사진을 수집하여 물리적 환경 구성의 변화를 연구자가 직

접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추가 자료들은 연구참여자인 교사들과의 면담 내용에 대한 연구

자의 이해를 돕고 연구참여자의 면담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기여하였다. 보육교사와의 개

별 면담은 반구조화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로 진행하였다. 사전에 면담 질문지를 미리

준비하였고 준비된 질문들을 기초로 대면 또는 비대면 면담을 진행하면서 추가 질문들을 하여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교사들과의 개별 면담 내용은

동의하에 모두 녹음되었다. 면담을 위해 사전에 준비된 질문 목록은 표 2와 같다.



코로나19 시대의 보육환경 내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

 33

연구 참여자와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연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라포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 진행하였다.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총 2개월 동안 교사 일 인과의 1회기의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1회 면담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이루어졌다. 연구를 진행하는 시기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 면담에 어려움이 있어서 화상 또는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면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작년과 올해의 하루 일과표, 환경구성 사진, 하루일지, 계획안 등은

교사들이 준비하여 연구자에게 e-mail로 전달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전반적인 물리적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자료들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유아와의 개별 면담 및 유아 소집단 이야기 나누기 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보육현장에 외

부인 접근이 불가하여 교사들이 직접 진행하였다. 교사들과의 개별 면담, 유아와의 개별 면담 및

유아 소집단 이야기 나누기 활동은 모두 녹음한 후 전사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전사된 교사와

의 면담 전사본은 총 111장이었고, 유아 면담 전사본은 총 17장이었다.

전사본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의미 있는 내용들을 묶어내는 작업을 하였다. 본 연구는 영유아의

반응, 영유아의 보육환경에서의 일상생활 경험, 영유아의 놀이 경험, 영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으로 주제를 나누어 각 주제에 관련된 의미 있는 내용을 면담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교사와

유아들의 진술을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수집된 자료를 같이 읽고 분석하는 과정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다수

의 전문가에 의한 합의와 검토를 통하여 자료 분석과 해석에 대한 타당도 확보가 가능하였다.

소주제 주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영유아의 불안감과 두려움
영유아의 반응

영유아가 생각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법

교실 안 사회적 거리두기

영유아의 보육환경에서의 일상생활 경험
가정 지원의 차이로 인한 교육에서의 갭

영유아의 발달 경험

마스크에 적응해가는 아이들

제한된 놀이

영유아의 놀이 경험놀이 유형과 놀이 주제의 변화

놀이를 찾아가는 아이들

사회적 상호작용의 축소
영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제한

표 3. 주제 및 소주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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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해석

1. 영유아의 반응

1)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영유아의 불안감과 두려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영유아들의 반응 중에서 정서적 반응을 유아교사 및 유아와의 면담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유아들은 코로나바이러스를 괴물, 아픔, 죽음 등과 단어들과 관련지어 인지

하고 있었다.

제가 코로나바이러스를 만나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 했을 때 안 좋을 것 같다고

얘길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교사 면담, 2020.08.27.)

직접 보이지는 않으니까 형체는 없지만 괴물처럼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A 교사 면담, 2020.08.27.)

코로나바이러스가 아프게 하니까 안 좋을 것 같아요. (유아 면담, 2020.09.15.)

코로나가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전 아플 것 같아요. (유아 면담, 2020.09.15.)

코로나에 걸리면 온몸이 아플 것 같아요. (유아 면담, 2020.09.15.)

코로나 걸리면 숨도 못 쉬고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마스크 안 하면 확진자 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유아 면담, 2020.09.15.)

이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아들은 불안감과 두려움, 공포 등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정적 정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경우 유아들이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수준은 높아질 수 있다

(조필환, 2013).

저희는 화상체크 기계를 놔뒀거든요. 1층에 열 체크하러 하루에 두 번씩 가는데 제가 가끔 깜빡하면

“선생님, 열 체크하는 시간 됐어요”라고 말해요. (B 교사 면담, 2020.09.17.)

7세 친구들은 물병을 같이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물병 가져와서 “엄마가 이거는 혼자 사용하래” 이러고.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게 많이 생긴 것 같기도 해요. (B 교사 면담, 2020.09.17.)

이러한 유아들의 불안감은 열 체크와 물병 사용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서도 드러났다. 열 체크

를 하지 않거나 물병을 개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는 유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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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이 유아들의 행동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2) 영유아가 생각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법

위에 제시한 교사의 유아 행동 관찰 내용에서도 드러나듯이 유아들은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인지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코로나바

이러스 예방법을 살펴보면, 유아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집착

과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 왜 내 얼굴이 대고 기침해. 코로나 걸려”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마스크 꼭 써야 돼”하고 마스크의

중요성을 얘기하더라고요. (B 교사 면담, 2020.09.17.)

마스크를 꼭 사용하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유아 면담, 2020.09.15.)

유아들은 마스크 착용 외에도 손을 깨끗하게 씻는 등의 기본적인 위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서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서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으며 부모와 교사들로부터 유아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지식을 충분히

전달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라서 지식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부 유아들은 독감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보였다.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30초. 코로나바이러스는 원래 안 씻으면 나타나는 거야.

(유아 면담, 2020.09.15.)

밖에 막 나가지 않고 집에 있어야 되고. (유아 면담, 2020.08.27.)

독감 주사 맞아요. (유아 면담, 2020.08.27.)

2. 영유아의 보육환경에서의 일상생활 경험

1) 교실 안 사회적 거리두기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 내용에 따르면, 보육 현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하여 물리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자 하고 있었으며 물리적 환경 구성의 변화부터 시도하고 있었다. 테이블마

다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복도나 계단에 발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유아들이 서로 물리적 거리

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복도나 계단에도 발 표시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줘서 거리두기를 하고요.

(C 교사 면담,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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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아직은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이 많으니까 하다 보면 옆에 오게 되고, 같이

보게 되고 이러니까 사실 어린이집에서 거리두기는 힘들어요. (I 교사 면담, 2020.09.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 현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칙대로 지켜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

지 않은 실정이다. 영유아들의 발달 특성상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마스크를 착용과 손 씻기 등의 위생 관리를 통한 감염 예방 방법을 실천하고 있었다.

2) 가정 지원의 차이로 인한 교육에서의 갭

본 연구에 착수했을 때,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을 포괄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연구 참여

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영유아의 사회적인 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결과에도 주목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회적인 경험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보육 서비스라는 사회

적인 경험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유아들은 가정 내 지원에 의존해야 한다. 가정으로부터 받는

교육적 지원의 정도가 개별 유아마다 매우 상이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가정 지원의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성은 예전보다 크게 좋아졌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언어나 수학 같은 건 눈에 띄게 많이 늘었다

라는 것도 있는데 안 그런 친구들은 한부모 가정 친구들이 저희 반에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그런

활동지를 줘도 원에 그냥 가지러 오시라고 해도 못 가지러 오시고 저희가 간다고 해도 “할지 모르겠어

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에요. 저희가 뭐 어떻게 가정 방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가정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냐에 따라서 가정환경에 따라서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바쁘신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이 지원을 받기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스

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도움 없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이

거를 원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B 교사 면담, 2020.09.17.)

이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는 학령기 영유아와 달리 부모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영유아기에 가정 내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마련을 강조하였다.

3) 영유아의 발달 경험

영유아기는 급격한 발달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영유아에게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타인을 관찰하고 이를 모방하여 정서 및 사회적 기술들을 학습해

야 하는 시기인데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입 모양을 보지 못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적

극적인 상호작용에도 제한을 받고, 동적인 놀이보다는 정적인 놀이 위주로 보육 현장 내에서 아

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놀이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타인의 정서와 행동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모방하는 영아들의 경우 여러 발달 측면에서 적절한 자극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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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의 경우) 약간 상호작용이나 언어발달, 신체발달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훨씬 조금 애들이 더딘

것 같기는 해요.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상호작용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언어발달도 느는데 마스크

착용 때문에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더뎌지는 것 같기는 해요. (I 교사 면담, 2020.09.16.)

지금 한창 2세 같은 경우에는 관찰놀이가 꽃이 필 때거든요. 이제 막 시작하고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모방을 하고 이런 형태들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친구들이 조금 등원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그

런 것들에 좀 아이들이 차질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H 교사 면담, 2020.09.17.)

외부활동을 못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활동적이고 뛰어 놀 나이인데 에너지 소비를 못 하니

까 교실이나 유희실에서 많이 뛰어 놀아요. (G 교사 면담, 2020.09.13.)

이에 교사들은 지금의 위기 상황이 영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바깥놀이나 외부 활동을 통한 대근육 사용과 에너지 방출이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실내에서

뛰어 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실내에서 동적인 활동을 자제하

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이들의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환경적 자극이 부족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4) 마스크에 적응해가는 아이들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활동에 대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은 마스크 착용에서도 눈에 띄

는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처음에는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을 느끼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

면서 마스크 착용에 적응하고 심지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제시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유아들의 불안감을 통해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또 들어가면 어떡해요”하는 애들도 있고. 애들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것들

이 강해지긴 하더라고요. 마스크가 없다는 것에 조금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계속 찾더라고요.

(D 교사 면담, 2020.09.17.)

마스크 내리고 있으면 “선생님, 얘 마스크 내렸어요”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하고 있게 친구가

또 말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안전수칙이나 위생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도 워낙 강조하고 있고 원에서

도 안전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부분은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A 교사 면담, 2020.08.27.)

3. 영유아의 놀이 경험

1) 제한된 놀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에 영유아의 놀이 경험에

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교실에서의 놀이에서 상당한 제약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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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하였다. 각 기관에서는 놀이 영역별로 참여할 수 있는 유아의 수를 축소하고 유아들끼리 물

리적 거리를 두는 기관 내 지침을 지키고 있었다.

원래는 한 영역에서 4명, 5명씩 놀이를 했지만 이제는 2명씩 놀이를 하기로 규칙을 아이들이랑

정했고요. (C 교사 면담, 2020.09.15.)

놀이 때도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면 유아들이 스스로 “코로나 걸려! 멀리 떨어져!”라고 말해요. (C

교사 면담, 2020.09.15.)

소꿉놀이에서 “아~하고 먹어봐” 이런 놀이가 진행되니까 소꿉놀이나 병원놀이는 제외시켰어요.

자유놀이선택 자유놀잇감에서요. (A 교사 면담, 2020.08.27.)

놀잇감이 조금 축소된 건 있고요. 대그룹으로 이동을 잘 안하죠. (A 교사 면담, 2020.08.27.)

이와 같이 유아들의 자유놀이에서 놀이 그룹의 규모와 놀잇감이 축소되고 교사들은 아이들 간

의 밀접 접촉이 가능한 놀이를 제지하고 있었다. 즉, 코로나19로 인하여 유아들은 제한된 놀이를

경험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아이들의 발달 경험도 코로나19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 놀이 유형과 놀이 주제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하여 유아들의 놀이 그룹과 놀잇감 축소 등의 물리적 환경에서의 재구성에 따라

서 유아들의 놀이 유형 및 놀이 주제에서의 변화도 발생하였다.

아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니까 동적으로 움직이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되도록

정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소그룹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보다는 정적으로 행사도

하지 않고 모든 활동들이 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다른 반 친구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활동을 아

예 못 하고 지역사회 연계활동 자체도 지금 무리가 있어서 못 하고 있어요.

(B 교사 면담, 2020.09.17.)

(1인 놀이를 해야 한다라는 교사의) 압박감은 좀 심해진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더 거리를 두고 이렇

게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더 심해진 느낌이에요. (I 교사 면담, 2020.09.16.)

(영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아이들 말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이들도 답답해해요. 친

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상호작용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I 교사 면담, 2020.09.16.)

그림을 막 뾰족뾰족하게 그리고 빨간색으로 그려서 이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놀이에 적용해서 바이러스를 그리고 “난 바이러스” 이러고 다니니까 한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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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 아이들에게 바이러스는 무섭고 내가 감염되면 죽을 수 있다는 것

을 아이들이 인지하고 있구나 싶어요. (A 교사 면담, 2020.08.27.)

전반적으로 보육 환경에서 유아들이 동적인 놀이 대신에 정적인 놀이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었

으며 소그룹 놀이 위주로 진행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물리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

여 유아들이 단독놀이를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영아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상호작용의 단절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아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무서운 형상으로 그림

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놀이 주제에도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유아들의 불안감이 반

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 놀이를 찾아가는 아이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은 주어진 여건 안에서 그들 나

름의 놀이를 찾아가고 있었다.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은 놀이에서 재미를 찾고 주어

진 상황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옛날에는 누워서 같이 뒹굴뒹굴하고 피곤한 친구들끼리 누워서 막 꽁냥꽁냥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를 아이들이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활발히 놀아요. 그 안에서 재미를 찾고요.

(A 교사 면담, 2020.08.27.)

우선적으로 저희는 원래는 한 영역에서 4명, 5명씩 놀이를 했지만 이제는 2명씩 놀이를 하기로 규

칙을 아이들이랑 정했고요. 아이들도 코로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더니 이런 부분은 금방 받아들였

어요. 왜 해야 되는지도 이해했고요. (C 교사 면담, 2020.09.15.)

그렇지만 이제 놀이를 할 때에 친구들이랑 어떻게 배분되어야 되는지 그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요. (C 교사 면담, 2020.09.15.)

놀이하면서 놀이 속에 유아들의 모습은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C 교사 면담, 2020.09.15.)

심지어 놀이 속에서 유아들의 모습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교사의 진술도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뿐 아니라 변화된 놀이 경험도 받아들이는 유아들의 뛰어난 적응력

은 매우 의미 있는 발견으로 사료된다.

4. 영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

1) 사회적 상호작용의 축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휴원 조치로 인하여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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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보육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영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도 이전에 비해 많이 축소되었

다. 특히 저출산 사회이기 때문에 한 자녀 가정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내

보육에서 상호작용의 기회 부족을 경험하기 쉽다.

7세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쉬고 온 친구들의 경우)대그룹 활동이 진행이 안 되는 모습도

많았고. 대그룹을 한 번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뭔가 협동해서 하는 게 “내가 할 거야.

내가 먼저 할 거야” 이런 걸로 싸우고. 제가 7세 반을 지금 3번 째 정도 맡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아이들이 다투는 건 처음이라서. 코로나 겪고 오니까 집에서 또래관계가 없어서 그런지 그게 힘들

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변화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학교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아이들이 계속 가정에 있다 보면 아이들이 또래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긴 하거든요. (B 교사 면담, 2020.09.17.)

장기간 가정 보육을 받고 온 유아들끼리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대그룹 활동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교사의 진술 내용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축소와 유아들의 사회적 기술

학습 간의 관계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사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후 아이

들의 또래 관계 형성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폭은 줄어들지 않았나 싶어요.

(B 교사 면담, 2020.09.17.)

등원을 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교사가 아이들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촉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로 인하여 교실 내에서 유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또한 부족

할 수 밖에 없다. 언어적 의사소통에서도 이전에 비해 많은 부분 기회가 박탈된 상황은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제한

앞서 언급한 언어적 상호작용의 제한과 더불어 유아 간 및 교사와 유아 간 비언어적 상호작용

도 제약을 받고 있었다. 비언어적 상호작용은 언어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의사표현 방법

으로서 언어 사용이 능숙하지 못한 영유아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안아주는 거, 이런 거는 그래도 하는데 예전에는 가서 뽀뽀라도 해 주고 친구들끼리 막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어려워 가지고 뽀뽀 대신에 안아주기, 손잡기 이런 거는 하고 있어요.

(D 교사 면담, 2020.09.17.)

원래는 등원할 때도 교사가 안아주거나 하는데 어머님들이 조금 가까이 가면 불편해 하시

니까. (A 교사 면담,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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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표정이나 이런 게 덜 보인다고 해서 목소리랑 행동으로 좀 많이 크게

표현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아쉬운 것은 그냥 애기들끼리 약간 안아주고 이렇게 놀면서 친밀감

도 쌓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져서 아쉽더라고요. (D 교사 면담, 2020.09.17.)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게 물리적으로 마스크를 막는 것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마스크를 씀으로써

사실 지금 아이들 말을 배우는 시기인데 교사 입모양을 본다든가 상호작용 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요. 발달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G 교사 면담, 2020.09.13.)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유아는 또래 및 교사와의 신체적 접촉이 금지되어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영유아는 또래나 교사의 표정과 입 모양을

읽지 못한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보육 현장에서 영유아는 언어적 및 비언어적 상호작용 경험

이 이전보다 상당히 부족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영유아들의 보육현장 내 사회적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은 영유아의 반응, 영유아의 보육 현장에서의 일상생활 경험, 영유

아의 놀이 경험, 영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을 중심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영유아의 반응에 대해 알아본 결과, 영유아는 코로나바이러스를

괴물, 아픔, 죽음 등의 단어와 연관 지어 인식하고 있었으며,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불안감

과 두려움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 부정적 정서 경험이 지속되는 경우 영유아의 심리

적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질 수 있다(조필환, 2013).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유아는 죽음

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는데, 죽음 불안은 유아가 경험하는 가장 강한 공포로 알려져 있다

(Lazar & Torney-Purta, 1991). 특히 유아기에 형성된 죽음 불안은 성인기까지 이어져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onetto & Templer, 1986; 박언하, 최종욱, 2010에서 재인

용). 죽음에 대한 불안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면 유아에게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

또는 죽음에 대한 환상 등을 야기 할수 있다(박언하, 최종욱, 2010). 실제로 연구 참여자인 교사들

이 진행한 유아와의 개별 면담 결과, 대부분의 유아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죽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으며, 아픔, 고통 및 죽음이라는 단어와 연결하여 코로나바이러스를 인식하

고 있었다. 유아들이 보이는 이러한 죽음 불안에 대해서 교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과 논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보육 현장의 물리적 환경의 재구성 및 장기적인 가정 보육은

영유아의 일상생활 경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보육 현장에서는 교사 및 또래와의 밀접

접촉 등이 제한되어서 발달적 자극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경험 제공하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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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신체접촉의 중요성은 다수의 연구에서 강조되어 왔는데(김수정, 곽금주, 2003; Stack, 2001),

신체접촉을 통하여 영아들은 각성을 조절하고(Peláez-Nogueras et al., 1997) 타인과의 의사 교환을

한다(김수정, 곽금주, 2003). 또한 표정과 부드러운 신체접촉은 영아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사

전달과 정서 표현의 수단으로 작용하며, 친밀한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될 수 있다(김수정, 곽금주,

2003). 교실 내에서 교사 및 또래와의 신체 접촉을 제한하는 것은 영아의 의사 전달과 정서 표현

의 중요한 통로를 차단할 수 있다. 더욱이 언어 사용이 미숙한 영유아들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스크 착용과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타인의 표정을 보지

못하거나 신체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 및 사회성 발달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장시간 가정 보육을 받는 유아들은 가정에서의 교육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가

정에서 교육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질 높은 보육 환경에서 제공되는 경험이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Del Boca, Pasqua, & Suardi, 2016). 역으로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적 지원이나 환경적

자극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유아들에게 장기간의 가정 보육

은 교육 기회의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셋째,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영유아의 놀이 경험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놀이 그룹의 규

모와 놀잇감도 축소되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놀이 유형도 정적인 놀이 위주로 구성되었다. 교사

들은 대그룹 놀이보다는 소그룹이나 개별 놀이를 선호하고 있었고, 실외 놀이나 신체 놀이는 허

용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신체접촉이 덜한 놀이가 주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놀이

환경은 영유아의 인지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van

Liempd, Oudgenoeg-Paz, & Leseman, 2020).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들의 행동 변화에 관한 국외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상당수의 아이가 바깥 놀이와 또래와 놀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다(de Lannoy, Rhodes, Moore, Faulkner, & Tremblay, 2020; Sama et al., 2021). 이 연구들에서는 제

한된 놀이 경험은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Sama et al., 2021).

물론 본 연구의 조사 범위는 국내 영유아의 제한된 놀이 경험에만 국한하되 이로 인한 영유아의

발달 및 행동 변화까지 확대하여 살펴보지 않았다. 그러나 실외 놀이와 또래 놀이의 부족이 유아

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외 연구자(de Lannoy et al., 2020; Sama et

al., 2021)들의 공통된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놀이에 참여하

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마

스크 착용에도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교사들의 진술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러나 위기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이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아이들의 적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위기에 대한 적응은 열악한 환경의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과 같은 보호 요인의 역할에 좌우된다(박현선, 1999).

이러한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해서 영유아가 속한 환경의 예측 가능성과 교사와 영유아 간의 신

뢰관계가 중요하다(박현선, 1999).

넷째, 코로나19 이후 영유아들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부족하다는 것은 교사들의

공통된 진술이었다. 장기간의 가정보육으로 인하여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가 줄어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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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실 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때문에 또래 간의 신체접촉과 언어적 의사소통

도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다. 코로나19 이후 영유아들이 경험하는 제한된 사회적 상호작용

은 그들의 뇌 발달에 부적절한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정서적 고통, 공포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hah, Mann, Singh, Bangar, & Kulkarni, 2020). 유아기에 사회적 상호작용은

유아의 인지발달을 촉진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Bodrova & Leong, 1996)으로 작용하므로 제한된

사회적 상호작용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기에 타인의 표정을 통해 타인의 정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면 이후 전반적인 정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영유아는 사회적 관계

내에서 타인의 정서 표현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신호를 결합하여 타인의 언어를 맥락 내에서 이

해하게 되는데(Kachel, Hardecker, & Bohn, 2021),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이러한 정서

표현 및 이해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 지원 방법에 대한 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영유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영유아를 안심시

킨 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질문을 통해 사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의 스트레스 대응

방법을 영유아와 공유하며, 과도하고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는 미디어 시청을 제한해야 한다. 이

러한 방법으로 영유아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과도한 불안감이나 공포를 경험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성인이 규칙적인 일과를 따르고 일상생활을 영유하는 것 자체가

영유아에게 긍정적인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부득이한 상황이지만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영유아의 발달에 적절한 활동과 놀이를 마련하여 자녀

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는 영유아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화 또는 영상 통화를

활용하여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게 하거나, 카드나 그림편지를 쓰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

다. 또한 교사는 가정보육을 이용 중인 영유아와의 관계 유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유아의 건강한 사회적 경험을 위하여 개별 교사의 노력 뿐 아니라 교사와 영유아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보육의 질적 강화를 위한 논의(최혜

영, 박진재, 신나리, 2017)는 지속되어 왔으나 이제는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보육의 질을 유지

하여 영유아의 경험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의 사회적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육교사와의 개별 인터뷰를 주로 사용하였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외부인 접근이 차단된 상황이어서 연구자가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의 생활을 직

접 관찰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과 자료원을 통하여 자료의

진실성(trustworthiness)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지역과 시기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정

도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후 연구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과 시기에 따라 영유아의

경험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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